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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및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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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개관

농림어업 취업자의 분포(2020년)

통계청(2020)

통계청(2019)한국은행(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변화 농림어업 취업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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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는 당해 연도 명목 값임.

통계청(각 연도), 한국은행(각 연도)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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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림어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농림어업 부가가치 규모를 당해 연도 명목 값의 변화

로 살펴볼 때, 1970년대 후반까지 5조 원 규모를 밑돌던 농림어업 부

가가치는 2010년 이후 약 3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산업을 고려한 총 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율은 급

격하게 감소했다. 예를 들어, 1970년에는 총 부가가치에서 농림어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였지만, 2010년에는 약 2.4%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그 값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970년 약 485만 명에서 2020년 약 145

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

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1970년 약 50%에서 2020년 5.4%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어업 취업

자 수가 꾸준하게 소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귀

농 � 귀어 � 귀산촌 인구와 함께 청년 세대 농림어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COVID-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농림어업 분야가 새

로운 비대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농림어업 부가가치와 취업자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18년 농림어업 부가가치 규모는 경북(약 55조 원), 전남(약 52조 

원), 충남(약 41조 원), 경남(약 40조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2018년 시 � 도별 총 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 부가가치 비율은 제

주(약 9.9%), 전남(약 7.9%), 전북(약 7.7%), 경북(약 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 취업자 수는 경북이 약 52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임업 취업자 

수는 강원이 약 6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어업 취업자 수는 전남이 약 

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2019)

농가 인구 구조(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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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인다. 1970년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56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약 2천 2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 구조를 시 � 도별로 파악해보면,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농가 인구 구조의 형태가 버섯 모양을 닮았다. 이는 우리나라 농가 인구

의 고령화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이하게도 10대와 20대 농가 인구 비율은 제주에서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제주로 이주한 청년 세대 인구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농가 인구와 어가 인

구, 임가 인구를 합친 농림어업 인구를 2010년과 2019년 두 시기 동안의 변화로 살펴보더라도 농림어업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농림어업 인구 비율은 2010년 약 

31%에서 2019년 약 4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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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면적과 경지율(2020년) 농작물의 재배 면적(2020년)

농업 생산의 변화

통계청(각 연도)

통계청(각 연도)

경지 면적 및 경지 이용률의 변화

경지 규모별 농가 수의 변화

통계청(각 연도)

쌀 생산량과 재배 면적 변화

*백미 9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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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2020)

 우리나라 지역별 농업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과 밭의 경지 면적과 행정 구역 면적에서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경지율(%)을 지도화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전남(168,387ha), 

충남(145,103ha), 전북(123,638ha)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밭 면적은 경북(139,387ha), 전남

(118,009ha), 경기(73,909ha)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경지율은 전북 김제(48.0%), 전북 익산

(45.0%), 전남 무안(44.2%)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전남, 전북과 충남, 경기 평야 지역에 

위치한 시 � 군 � 구에서 경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농작물 재배는 크게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로 구분할 수 있다. 노지 재배는 식량 작물(벼/벼 제외), 채

소, 과수, 특 � 약용 작물, 기타 작물로 구분된다. 농작물 지배 면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시 � 도별 벼 재배 면적은 전남(156,230ha), 충남(131,284ha), 전북(110,880ha) 순으로 넓으며, 

과수 재배 면적은 경북(53,006ha), 제주(16,677ha), 전남(16,487ha) 순으로 넓다. 그리고 시설 재배 면

적은 경남(13,100ha), 경기(12,887ha), 충남(11,139ha) 순으로 넓게 나타난다. 

1975 - 2019년 동안 경지 면적은 연평균 0.8%씩 감소했다. 2019년의 경지 면적은 약 158만 ha로 

1975년의 약 224만 ha와 비교해 약 66만 ha(-29.4%)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논 면적은 약 45만 

ha(-35.0%)가 감소하고, 밭 면적은 약 21만 ha(-22.0%)가 감소해, 논 면적 감소가 밭 면적 감소보다 컸

다. 우리나라의 경지 이용률은 1975년의 140.4%에서 2019년의 107.2%로 약 33.2%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지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눈 농가당 경지 면적은 0.94ha/호에서 1.57ha/호로 약 0.63ha/호

(67.0%)가 증가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의 증가는 우리나라 농업 규모의 확대를 반영한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농업 경쟁

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 인력 육성, 영농 규모 확대, 생산 기반 정비,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의 정책을 추

진해왔다. 특히, 농가당 경지 규모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쌀의 생산량과 특화 지역(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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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0.1

부산광역시
0.0

인천광역시
0.1

서울특별시
0.0

충청북도
0.2

충청남도
0.8

전라북도
49.9

광주광역시
2.2

전라남도
72.0

경상남도
14.9

대구광역시
0.7

세종특별자치시
0.0

대전광역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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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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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리

밀

울릉도

독도

강원도
24.9

경상북도
709.3

경기도
78.0

제주특별자치도
643.7

울산광역시
9.5

부산광역시
1.9

인천광역시
5.8

충청북도
142.8

세종특별자치시
8.9

충청남도
99.8

대전광역시
6.5

전라북도
105.3 광주광역시

6.7

전라남도
168.1

서울특별시
0.3

경상남도
187.0

대구광역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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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량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기타

울릉도

독도

강원도
772.4

경상북도
1066.4

경기도
589.5

제주특별자치도
684.0

울산광역시
19.2

부산광역시
50.9

인천광역시
49.9

충청북도
452.5

세종특별자치시
20.3충청남도

704.5
대전광역시
11.1

전라북도
717.7 광주광역시

39.3

전라남도
1852.9

서울특별시
2.1

경상남도
1054.9

대구광역시
98.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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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생산량(2019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75 - 2019년 동안 경지 규모별 농가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지 규모 0.5ha 미

만의 농가 수는 1975년의 690,983호에서 2019년의 478,525호로 212,458호(-30.7%)만큼 감소했지만, 

경지 규모 3.0ha 이상의 농가 수는 1975년의 35,982호에서 2019년의 77,164호로 41,182호(114.5%)만

큼 증가하여 어느 정도 농업 규모 확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외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우리

나라의 농가당 경지 면적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

(경지 규모 0.5ha 미만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2020년 시 � 도별 쌀 생산량은 전남(687,812톤), 충남(677,533톤), 전북(555,774톤) 순으로 많은데, 특

별시 �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50,006톤)의 쌀 생산량이 많다. 반면에 제주(70톤)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요인으로 쌀 생산량이 가장 적다. 벼 재배 특화 지역은 시 � 군 � 구 벼의 재배 면적 비율을 전국 벼의 재배 

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특화도가 1 이상인 지역은 해당 시 � 군 � 구의 벼 재배 면적 비율이 전국 

벼의 재배 면적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 생산량은 1988년을 정점(약 605만 톤)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0년 쌀 생산량은 약 351만 톤에 그쳤다. 벼의 재배 면적은 1987

년을 정점(약 126만 ha)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1년 이후(약 108만 ha)부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 벼의 재배 면적은 약 73만 ha에 불과하다. 

벼의 그루갈이 작물로 재배되는 맥류는 전남, 전북, 경남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 맥류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적 편재성이 크다. 채소는 노지 작물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다. 채

소 생산량은 전남(약 185만 톤), 경북(약 107만 톤), 경남(약 105만 톤) 순으로 많다. 과수 중 사과, 복숭

아, 포도는 경북에서, 배는 충남에서, 감귤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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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겸업별 농가(2019년)

농업 경영의 변화

통계청(2019)

우리나라 농업 경영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전 � 겸업농

가 분포를 지도화하였다. 시 � 군 � 구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 수에서 겸

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단계 구분도로 표현해 보면, 인천 옹진군

(82.5%), 안양(80.5%), 오산(79.0%), 부천(78.5%) 순으로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 � 도별 전 � 겸업농가 수를 파이 그래프로 그

려보면, 특별시 �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의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

나며, 도 중에서는 제주의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전

업농가 비율은 전북과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겸업농가는 농업 수입이 농업 외 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농가

와 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로 구분된다. 

1970 - 2019년간 우리나라의 전 � 겸업농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2년에는 14.8%로 매우 낮았던 겸업 비율이 199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높아져서 2013년에는 46.8%까지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실

제로 1970 - 2019년간 전업농가 수 감소율(연평균 -2.1%)이 겸업농

가 수 감소율(연평균 -1.3%)보다 컸다.

2002 - 2019년간 판매 금액별 농가 수 변화를 보면 연 1억 원 이상

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의 수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 매출 5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농가가 차지하는 비

중이 절반 정도로 높아 농가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

고 농업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채소나 과수 재배 농가보다 벼농사 중

심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 기술의 발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각 연도)

전 � 겸업별 농가 구성 변화

통계청(각 연도)

판매 금액별 농가 수 비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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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의 사육 규모별 가구 수의 변화

통계청(각 연도)

한 � 육우

닭

돼지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부문 중 하나

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을 전업

으로 하거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축산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이다. 축산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

어 뚜렷한 지역적 집중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육 규모가 

큰 축산 농가들은 지역적으로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 육

우와 닭, 돼지를 사육 규모별로 구분하여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1983 - 2019년 동안 사육 규모가 큰 농가 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 규

모가 작은 농가 수는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점차 기업화 �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 축산이 발달

할수록 축산 공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축

산 농가의 입지 제약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 농가의 대규모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축산업의 지역적 특화 경향도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축산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

은 횡성(13.9%), 합천(11.2%), 홍성(10.9%), 안성(10.1%), 연천

(9.4%), 공주(9.3%)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시 � 도별 축산 농

가 수를 한 � 육우와 닭, 돼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 � 육우 사육 농

가는 경북이 가장 많다. 그리고 닭 사육 농가는 전남이 가장 많으며, 

돼지 사육 농가는 충남이 가장 많다. 한 � 육우와 닭, 돼지의 전국 대

비 지역 내 사육 비율을 살펴보면, 한 � 육우는 정읍, 안성, 상주, 홍

성, 경주 순으로, 닭은 영주, 무안, 남원, 상주, 정읍 순으로, 돼지는 

홍성, 이천, 제주, 정읍, 안성 순으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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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0)

닭의 사육 두수 비중(2020년)

통계청(각 연도)

농업의 기계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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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0.9

충청남도
19.0

대전광역시
0.6

전라북도
11.9

광주광역시
0.8

전라남도
22.7

서울특별시
0.3

경상남도
16.2

대구광역시
1.2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축산 농가 분포(천 호)
25

10

1

축산 농가 비율(%)

8  
6
4
2

자료 없음

축산 농가 분포

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

1983 20102005 20151995 20001990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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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우리나라 임업의 전반적인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 � 군 � 구별 임가 분포 자료와 육림업/벌목업/

양묘업, 채취업, 재배업으로 구분하여 시 � 도별 임가의 분포 자료를 지도화하였다. 시 � 도별 임가 수는 경

북(20,334호), 경남(14,675호), 전남(14,230호), 전북(10,815호), 충남(9,268호) 순으로 많다. 임업 경영 

형태별 임가 수를 살펴보면, 재배업(79,173호), 육림업/벌목업/양묘업(14,090호), 채취업(10,153호) 순

으로 많다. 

행정 구역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인 임야 비율(%)은 인제(89.4%), 태백(88.4%), 삼척(87.9%), 

울진(85.5%) 순으로 높은데, 주로 산지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임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 � 도별 임산물 

생산액은 경북(약 1조 2천억 원), 강원(약 1조 원), 전남(약 8천 2백억 원), 경남(약 7천 6백억 원), 경기

(약 6천 6백억 원) 순으로 높다. 

농가 인구, 축산 인구와 마찬가지로 임가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9년 임가 인구는 

178,420명으로 2010년 임가 인구인 253,656명과 비교해서 약 29.7% 감소했다. 한편, 60세 이상 임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임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임산물 품목별로는 전반적으로 순임목 생산액이 높다. 순임목은 장기간에 걸쳐 나무를 재배했을 때 얻

을 수 있는 품목이므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임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조경재, 수실류, 약용식물, 산나물, 버섯류와 같은 

단기 생산 임산물에 대한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임산물은 과거에 주로 야생에서 채취되었으

나, 최근에는 밭에서 대량 재배되면서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각 연도)

임가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

통계청(각 연도)

임산물 품목별 생산액의 변화

*제시된 임산물의 생산액만을 고려함.

*육림업/벌목업/양묘업은 ‘비재배’ 또는 ‘비재배와 재배’ 경영 방식 임업이며, 재배업은 ‘재배’ 경영 방식 임업임.

임가의 분포(2020년) 임산물 생산액과 임야 비율(2019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8,585

경상북도
20,334

경기도
 6,262

제주특별자치도
1,046

울산광역시
877

부산광역시
1,227

인천광역시
502

충청북도
7,099

세종특별자치시
681

충청남도
9,268

대전광역시
1,840

전라북도
10,815

광주광역시
1,798전라남도

14,230

서울특별시
1,169

경상남도
14,675

대구광역시
3,008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1점 =20호

임업 경영 형태

육림업/벌목업/양묘업

채취업

재배업

임가의 분포(호)
20,000

5,000

1,000

울릉도

독도

강원도
1,010.0

경상북도
1,204.0

경기도
663.2

제주특별자치도
174.2

울산광역시
38.5

부산광역시
28.6

인천광역시
43.3

충청북도
411.1

세종특별자치시
17.4충청남도

653.7
대전광역시
9.5

전라북도
611.8

광주광역시
13.3

전라남도
819.7

서울특별시
4.7

경상남도
757.6

대구광역시
23.0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임야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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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액(십억 원)
1,000

100

10

통계청(2020) 통계청(2019)

어업

통계청(각 연도)

전 � 겸업별 어가 인구 변화(해수면 어업)

1975 1985 1995 2005 20151980 1990 2000 2010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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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각 연도)

어업별 어선 수의 변화

1997 2000 2005 20152010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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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척) 원양 어업 근해 어업 연안 어업 양식업 내수면 어업 기타 어업

통계청(각 연도)

어업별 생산량 변화

우리나라 어업은 그동안 수산 자원 고갈과 수입 수산물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

로 비중이 컸던 연근해 어업과 원양 어업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양식 어업과 내수면 

어업이 성장하면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어가 인구와 어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1970 - 2019년) 어가 인구는 연평균 4.2%씩 감소했으며, 2019년 어가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년 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이 39.2%로 크게 높아졌다. 어가 수 역시 어가 인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9년 어가 수는 약 5만 1천 호로 이는 1970년 어가 수인 약 14만 9천 호 대비 약 65.9%가 감소한 값이

다. 한편, 농가에서 겸업 비율이 높아졌던 것과는 달리, 전 � 겸업별 어가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겸업 어가

가 전업 어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겸업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어가들

은 어업 외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양식 어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영에 참여

하는 어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가의 규모 확대와 전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어가의 영세성은 여전하다. 그동안 정부는 어선 수를 줄이고 어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 어선 수와 어선의 평균 크기도 함께 감소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어업 어가 분포(2020년) 내수면 어업 어가 분포(2020년)

울릉도

독도

강원도
1,698

경상북도
2,210

경기도
561

제주특별자치도
3,001

울산광역시
630

부산광역시
1,816

인천광역시
1,575

충청북도
7

세종특별자치시
1

충청남도
6,480

대전광역시
5

전라북도
2,243

광주광역시
19

전라남도
15,574

서울특별시
14

경상남도
7,311

대구광역시
4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어업 경영 형태

어로 어업

양식 어업

해수면 어업 어가 분포(호)
10,000

1,000

10

1점 =10호

울릉도

독도

강원도
202

경상북도
 187

경기도
415

제주특별자치도
20

울산광역시
12

부산광역시
153

인천광역시
22

충청북도
273

세종특별자치시
9

충청남도
246

대전광역시
6

전라북도
306

광주광역시
17

전라남도
567

서울특별시
18

경상남도
412

대구광역시
7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어업 경영 형태

어로 어업

양식 어업

내수면 어업 어가 분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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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0) 통계청(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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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13,765

권역 내 이동

제주권
137

충청권
1,944

수도권
14,399

호남권
639

영남권
2,134

이동 인구수(명)

10,000  
5,000 ‐
500 ‐
500  

초과
10,000
5,000
이하

울릉도

독도

강원도
947

경상북도
2,252

경기도
1,118

제주특별자치도
231

울산광역시
78

부산광역시
35

인천광역시
122

충청북도
938

세종특별자치시
71

충청남도
1,502

전라북도
1,511

전라남도
2,358

경상남도
1,349

대구광역시
58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귀농 인구의 연령별 분포(명)
2,500

1,000

100

귀농 인구의 연령별 분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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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구의 비율(%)

15  
10
5
1

자료 없음

귀농 � 귀어 � 귀촌 인구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읍(邑) � 면(面)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1. 조

사 대상 기간 동안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

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2.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어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어업경영체, 어업허가등록대장 

등에 등록한 사람을 귀어인이라고 하며, 학생, 군인, 일시적 직장 이동, 귀농 � 귀어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

람을 귀촌인이라고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시 � 도별 귀농 인구 비율은 전남(18.8%), 경북(17.9%), 전북(12.0%), 충남(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어 인구 비율은 전남(33.0%), 충남(32.5%), 전북(10.5%), 인천(9.5%)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귀촌 인구 비율은 경기(31.8%), 경북(10.6%), 경남(10.2%), 충남(9.8%)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전 거주 지역은 경기가 20.4%로 가장 많고, 서울 15.6%, 광주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

도권(서울 � 인천 � 경기)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1.5%(5,212명)를 차지한다. 귀어 전 거주 지역은 

경기가 24.1%로 가장 많았고, 인천 15.9%, 서울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 � 인천 � 경

기)에서 이동한 귀어인이 전체의 54.2%(524명)를 차지한다. 귀촌 전 거주 지역은 경기가 25.5%(121,792

명)로 가장 많고, 서울 14.4% (68,849명), 경남 7.3%(34,821명)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의 44.2%(211,079명)를 차지한다.

귀농 � 귀어 � 귀촌 인구의 변화

2013 2014 2015 2016 20182017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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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구를 100으로 한 상댓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임. 통계청(각 연도)

귀농 인구의 분포(2020년) 귀어 인구의 분포(2020년) 귀촌 인구의 분포(2020년)

통계청(2020) 통계청(2020) 통계청(2020)

울릉도

독도

강원도
13

경상북도
24

경기도
10

제주특별자치도
13

울산광역시
2

인천광역시
92

충청북도
8

충청남도
314

전라북도
102

전라남도
319

경상남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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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2,040

울산광역시
9,404

부산광역시
13,735

인천광역시
4,592

충청북도
30,954

세종특별자치시
5,916

충청남도
46,841

전라북도
18,537

전라남도
38,366

경상남도
48,880

대구광역시
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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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0)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충청권
42,527

권역 내 이동

제주권
331

강원권
1,074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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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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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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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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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6,918

권역 내 이동

제주권
549

충청권
6,418

호남권
3,722

강원권
2,054

영남권
7,973

이동 인구수(명)

10,000  
5,000 ‐
500 ‐
5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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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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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543

강원권
859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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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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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생산액(2019년) 광업 사업체와 광업 종사자의 분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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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9) 통계청(2020)

울릉도

독도

100%

100%

67.8%

88.5%

100%

100%

100%

100%

100%

강원도
1,004

제주특별자치도
19

인천광역시
102

충청북도
263

충청남도
152

세종특별자치시
26

전라북도
198

전라남도
177

경상남도
138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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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생산액

광업 전체
비금속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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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5

경상북도
36

경기도
45

제주특별자치도
 6

울산광역시
11

부산광역시
2

인천광역시
15

충청북도
34

충청남도
20

대전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4

전라북도
31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9

경상남도
25

대구광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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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별 광산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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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각 연도)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2020년 우리나라의 가행 광산 수는 총 310개(금속광 20개, 비금속

광 286개, 석탄광 4개)로 가행 광산의 대부분은 석회석류 광산(98개)

과 고령토류 광산(78개)이며, 그 외에 규석 광산(26개), 장석 광산(20

개) 순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시 � 도별 광업 생산액 분포에서 비금속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행 광산

이 분포하고 있는 강원, 경기, 경북, 충북을 중심으로 광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집중 분포한다. 

우리나라 광업은 석탄 중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 중심 에너

지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쇠퇴하였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

하는 광업의 비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업 부문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인 광업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당해 연도 명목 값 기준으로 1970년 약 415억 원이었던 광업 부가가

치는 2019년 약 2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을 고려한 총 

부가가치 대비 광업 부가가치 비율은 1970년 약 1.6%에서 2019년 

약 0.1%로 급감했다. 

광업의 쇠퇴와 함께 광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빠르게 감소

했다. 한편 매출 규모별 광산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

록 광업 사업체 수는 줄어들지만, 매출 규모가 큰 광산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